
LG화학, 편법거래 몸살 언제까지
매입경위 해명 적극화 불구 주가 폭락 … 시장불신 해소가 관건

LG화학이 대주주의 LG석유화학 지분 매입을 계기로 촉발된 주가 폭락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

고 있다.

LG화학은 LG석유화학 주식 매입이 LG화학 뿐만 아니라 LG 계열사의 주가 동반급락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자 주식 매입경위에 대한 해명에 적극 나서는 등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LG그룹도 LG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나 이미지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고심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LG화학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아 4월26일 LG 계열사의 주가

는 거래소시장에서 LG-Caltex가스와 LG카드를 제외하고는 큰 폭으로 하락해 시장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LG화학이 대주주 일가로부터 장외기업인 LG-Caltex정유와 LG유통의 주식을 고가로 사들였다

계열사 주가 폭락 등으로 고전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대주주 이익을 챙겨주는 듯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주식거래를 했다는 불신은 시장에서 LG의 해명에 냉담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LG화학이 영업실적 발표 이후 개최한 기업설명회에서도 LG의 대주주 봐주기 의혹에 대한 증권사 애널리스

트 등의 비난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널리스트들은 조한영 부사장이 실적 브리핑을 마치자 약 15분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노기호 사

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LG화학이 LG석유화학 주식을 싸게 판 뒤 다시 비싸게 매입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

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LG화학 노기호 사장은 1999년 LG석유화학 지분을 LG 대주주들에게 매각할 당시에는 부채비율 목표

200%라는 재무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LG석유화학은 LG화학의 주력사업을 추

진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핵심사업이고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돼 보다 확고한 경영권

이 필요했다 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호 사장은 LG석유화학 지분 추가매입과 LG투자증권 지분 매각결정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으며, 이후

투명경영과 열린 경영을 통해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LG화학 금융담당 문석빈 상무는 게시판을 통해 LG화학이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LG석유화학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은 오해이며, LG투자증권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2003년 3월말까지 전량 매각해야 했고

LG석유화학 주식 취득은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했으며 투자가치도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LG그룹은 주식 편법거래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못하는 금융계열사인 LG투자증권에 대한 대주

주 지분 확보 등 계열사의 출자구조 합리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빚어진 주식거

래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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